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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2017 인천문화포럼 문화가치확산분과 ‘시민포럼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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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팀

 

[소식2] 우리미술관 국제 미디어작가 초청전 2
<이국적이야기 迫降>

8월 1일(월)부터 8월 23일(수)까지 열리는 <이국적 이야기(迫降)>이 그것이다. 본 전시는 중국 작가 후타오
(胡滔)와 순아오(孙奥)가 공동으로 제작한 인터렉티브 설치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이국적 이야기(迫降)> 전시
는 우리미술관의 국제 미디어작가 초청전 두 번째 시리즈이다. 이국(중국) 작가의 시선으로 지역(우리미술관 주변)
을 탐색 ∙ 관찰하여 지역의 환경과 일상을 시각언어로 재구성하고,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빛과 소리로 반응하게
하는 설치물을 제작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후타오(胡滔)와 순아오(孙奥)는 중국의 젊은 작가들로 사운드와 빛을 위
주로 하는 인터렉티브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도 지역에 머물며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
작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두 명의 중국작가는 지난 6월에 입국하여 이때부터 우리미술관이 위치한 동구 만석동을 작
품 활동의 근거지로 삼아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방인의 시각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지역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우리미술관 <이국적 이야기(迫降)>
     · 관람시간 : 10:00~18:00(입장은 관람시간 종료 20분 전까지 가능)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다음날



     · 주 최 : 인천문화재단 우리미술관
     · 후 원 : 인천광역시 동구청
     · 문 의 : 우리미술관(032.764.7664)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92번길 3-7,9,11

공간문화팀

 

[소식3] <교양이 있는 저녁 : 시민과 함께하는 교양플러스+> 강좌 개최

한국근대문학관에서 특별기획 강좌 <교양이 있는 저녁 : 시민과 함께하는 교양플러스+>가 8월 10일 시작된다.



8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한국문학’과 ‘시
민교양’ 두 개의 주제로 진행이 된다. 먼저 시작되는 <너무나 재미있는 한국문학>은 한국문학의 역사를 살펴본 뒤,
한국의 추리소설, 한국인의 애송시, 한국적 스토리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고소설, 한국의 현대문학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강좌 <우리가 알아야 할 시민교양>에서는 현대의 문화이야기부터, 성 담론, 한국만
화, 미술 감상, DNA와 유전자 등 다양한 분야가 다뤄진다. 인문학에 흥미와 애정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놓치기
아까운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강좌에서 한국 문학 평론과 인문학의 거목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8월 10일과 9월 14일 대담 형식의 기조강연이 진행되는데, 8월 10일엔 유종호(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가
9월 14일엔 김우창(고려대 명예교수)이 직접 맡았다.

<교양이 있는 저녁 : 시민과 함께하는 교양플러스+>는 한국근대문학관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협업으로 기획되었다.

전국 유일의 공공 종합문학관인 한국근대문학관은 그 동안 <한국 근대문학 명작특강>과 <고전문학 명작 특강>, <
세계문학특강> 등의 문학강좌와, <인문학이 있는 저녁>, <인천이 있는 저녁> 등의 인문·교양강좌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해왔다. 이번 강좌는 한국문학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적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일 정 : 2017년 8월 10일 ~ 10월 19일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총 10회
장 소 : 인천아트플랫폼 생활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
수 강 료 : 무료
접수기간 : 2017년 7월 25일부터, 선착순 40명
접수 및 문의 : gangjwa01@naver.com, (032)455-7165

한국근대문학관

 

[소식4] 5회 인천독립영화제 ‘in-Film 2017′
오래달리기



2017년 8월 18일 금요일부터 8월 20일 일요일까지 3일간 ‘5회 인천독립영화제’를 개최한다. 인천독립영화
제는 인천 지역 독립영화 및 독립영화인을 발굴하고 인천 지역 영상 인력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인천 시민의 독립
영화 접근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힘쓴다.

‘인천독립영화협회’와 ‘영화공간주안’에서 주최하며 ‘영화공간주안’ 3관과 4관에서 영화제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슬로건은 ‘오래달리기’ 이며 5월 1일부터 26일까지의 공모기간 동안 총 56편의 영화가 출품 접수되었고,
그 중 예심을 통해 총 21편의 영화를 상영작으로 선정하였다.
21편의 영화는 각 섹션 1에서 섹션 6으로 나뉘었다.



섹션 1 : 여자답게 싸워라 / 세계화시대의 진화 / 야간근무
섹션 2 : 가슴의 문을 두드려도 / 18K / 남식의 다큐 / 핫스윙 / 콩자반
섹션 3 : 기쁜 우리 젊은 밤 / 그림을 그릴 시간 / 회색지대
섹션 4 : 곁에 서다 / 밝은세상놀이 / 무단조퇴
섹션 5 : 순환소수 / 무방향버스 / 줄넘기
섹션 6 : 울이에게 / 명령 / 잠몰 / 모놀로그

영화제 기간 동안 개막식, 경쟁 섹션 영화 상영 GV, 토론회, 폐막식, in-Film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 준비되었고, 영화는 모두 무료 상영 한다.

더 많은 일정과 영화제 안내는 ‘인천독립영화제’ 페이스북 페이지(바로가기 )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인천독립영화협회 010.9042.0736 / 010.4331.0715 에 문의 가능하다.

인천독립영화협회

https://www.facebook.com/%EC%9D%B8%EC%B2%9C%EB%8F%85%EB%A6%BD%EC%98%81%ED%99%94%EC%A0%9C-232414823945817/
https://www.facebook.com/%EC%9D%B8%EC%B2%9C%EB%8F%85%EB%A6%BD%EC%98%81%ED%99%94%EC%A0%9C-232414823945817/

